
:  KIHA 미식회

같이 보기

이것이 어른의 맛, 과메기

오래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보

는 아재 입맛 테스트가 인터넷에서 돌

아다닌 적이 있다. 체크한 음식이 많을수록 아재 입맛이었다. 

설마...했지만, 역시나 아재 입맛으로 당첨. 하지만 날 때부터 아

재 입맛은 아니었다. 초딩 입맛이던 때가 엊그제다. 사회생활을 

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늘어난 것 같다. 물론 여전히 초딩 

입맛과 고딩 입맛 중간쯤이지만 말이다. 지금 생각하면 왜 20대

의 나는 과메기를 못 먹었을까 의문이 든다. 이 맛있는 과메기

를! 겨울철이면 귀해서 먹기 힘든 과메기를 말이다. 

기억을 더듬어보니, 과메기를 처음 먹어본 것은 회사 선배를 통

해서다. 그때 그날, 포항 출장을 갔다 온 선배가 커다란 아이스

박스를 안고 사무실에 들어왔다. 표정이 의기양양했던 것 같다. 

평소라면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고 바로 자기 자리로 갔을 텐데, 

그날따라 선배는 당당하게 부장님 자리까지 걸어갔다. 그리곤 

부장님과 귓속말로 대화를 했다. 대화가 끝나자 환

하게 웃는 부장님 표정도 잊을 수 없다. 

퇴근 시간이 되자 옆 부서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

가기 시작했다. 부장님의 퇴근 전에 모이라는 

얘기를 듣고 다들 뿔이 나 있었다. 하지만 그

것도 잠깐이었다. 다른 부서 사람들이 하

나둘 퇴근하고 나자, 아이스박스가 개봉

됐다. 아직도 신선한 맛깔나는 과메기

가 들어있었다. 그렇게 난 과메기를 

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면 아이들은 

호빵이나 겨울철 간식을 떠올리겠지만, 

어른들은 따끈한 국물 요리나 겨울철 

별미인 과메기를 떠올린다.

쫄깃쫄깃 담백한 과메기 한 점을

미역에 싸서 술과 함께 먹는 것, 

이것이야말로 어른의 맛이 아닐까. 

글 조인숙

쫄깃 담백한

겨울철 별미, 과메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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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사무실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맛을 봤다. 한입 크기의 

과메기를 초장에 찍어 미역에 싸서 먹는다. 생파(쪽파), 생

마늘, 청양고추 등을 곁들이기도 한다. 비린내도 없고, 쫀

득하니 맛만 좋았다. 쫀득, 고소, 매콤한 맛이 입안에서 어

우러졌다. 어른의 맛에 한 발짝 다가갔던 때였다. 

호불호 강한 고단백 식품

겨울철 별미인 과메기는 포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청어나 

꽁치를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며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음

식이다. 특유의 강한 생선 비린내와 맛, 식감 등으로 호불

호가 갈리는 음식으로 ‘홍어’와 쌍벽을 이루기도 한다. 

원래 과메기는 청어로 만들었다. 청어 과메기는 뛰어난 맛

으로 조선시대 수라상에 올랐다고 문헌에 전해진다. 1960

년대 이후부터 청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꽁치로 과메기

를 만들기 시작했다. 

과메기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다. 뱃사람들이 나

중에 먹으려고 배 지붕에 청어를 던져놓았더니 바닷바람

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여 저절로 과메기가 되었다고

도 한다. 또한 과메기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다고도 한

다. 이순신 함대에서 청어를 잡아 군량을 충당하고 무기와 

화약을 구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수

군들은 전투가 없을 때 고기잡이에 열중했다고 한다. 이렇

게 잡아들인 청어를 절일 만큼 소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

문에 대부분 말렸고, 자연히 과메기가 됐다.

과메기는 초장에 찍어 미역이나 김에 올리고 쪽파나 마늘 

등을 넣어 쌈을 싸서 먹는 것이 정석이다. 때론 컵라면에 넣

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과메기의 맛이 녹아든 진한 국물

을 맛볼 수 있다.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불포화지방산인 

DHA와 EPA가 풍부해 고혈압과 동맥경화, 심근경색 등 성

인병 예방에 좋고, 비타민E가 다량 함유돼 노화 예방에도 

좋다. 

재밌는 과메기 이야기

과메기 비누가 있다?

과메기를 말릴 때 나오는 기름을 모아 비누 재료

에 섞어 만든다. 아로마 에센스 오일과 여러 향을 

섞어 만들기 때문에 비린내는 안 난다.

포스코 직원들은 과메기를 좋아한다?

포스코 직원이라면 포항에서 한 번은 근무하게 

되는데, 이때 과메기의 맛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.

김정일이 좋아했다?

김정일이 즐겨 먹었던 음식 30선 안에 든다고 한

다. 당연히 한국산을 고집했다고. 어떻게 한국산을 

먹을 수 있었는지는….

과메기 유사품이 있다?

외국에도 과메기와 유사한 음식이 있다. 독일은 

훈제 청어를, 네덜란드는 청어절임을 즐겨 먹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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